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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구독 기반 OTT 플랫폼의 활성화와 뉴미디어로의 콘텐츠 트렌드 전환 등 방송 소비 환경 변화로 인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를 분석하였다. OTT 서비스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디지털정보화 지표 분석을 통하여 이용자와 비이용

자의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OTT 서비스 이용을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나이, 최종학력, 직업 유무, 가족 구성, 거주 지역 등의 인구학적 특성 차이가 있었으며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과 활용 수준의 모든 지표에서 이용자가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규명한 OTT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는 직업 유무, 최종학력, 지역 구분,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 측정 문항 중 ‘무선 네트워크 설정 

가능 정도’였다. 본 연구결과의 비이용자 현황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실태조사와 연관된 결과를 도출하여 

OTT 서비스 이용 유무와 정보 격차와의 관계를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digital divide between over-the-top (OTT) subscription service users and non-users due to changes in 

the broadcasting environment, such as the activation of subscription-based OTT platforms and transition to new media content 
trends. The study examine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OTT service users and non-users, analyzed their digital divide 
factors, and conducte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use of OTT services. The results 
showed differences in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users and non-users in terms of age, level of education, 
employment status, family composition, and residential area, and users had higher digital information capability and usability 
levels. The key factors influencing OTT service usage were employment status, highest level of education, regional classification, 
and the measurement item of digital information capability level, specifically the "degree of wireless network setup capability." 
The status of non-users revealed i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deter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TT service usage and the 
information di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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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상파, 케이블방송, 위성

방송,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등을 기반으로 

송출하던 방송 서비스가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플러스

(DisneyPlus), 애플티비(Apple TV+) 등의 글로벌 뉴미디어 

플랫폼과 티빙(Tving), 웨이브(Wavve), 왓챠(Watcha) 등의 

국내 뉴미디어 플랫폼 중심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이용자의 방송 시청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데, 시청 방식이 

변하며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지상파 채널은 안테나를 설치하면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었고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는 가

정 내 인터넷 서비스와 결합하여 비용을 지불하면 채널을 제

한 없이 시청할 수 있었다. 반면 넷플릭스 등의 OTT(Over 

The Top) 뉴미디어 플랫폼은 구독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년 처음 등장한 ‘구독경제’는 유형의 제품 구독부터 

콘텐츠 등의 무형 구독까지 다양한 영역의 소비 패턴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1]. 이렇게 일정 기간 구독을 유지해야 OTT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구독경제 기반 디지털 콘텐츠는 소

비 양상의 변화와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를 불러 올 가능성

이 있다. 구독 기반 OTT 콘텐츠 활성화로 인한 정보격차는 

두 가지 양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존 지식

정보취약계층이 정보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지속적인 정보격

차를 경험하는 것이다. OTT 이용자를 인구사회학적으로 분

류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증가할수록, 거주지역의 규

모가 클수록, 스마트TV를 이용할수록 OTT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이는 일반적인 지식정보취약계층

으로 분류되는 고연령, 저소득,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인구사

회학적 요소와 동일한 요건으로 구독 기반 OTT 플랫폼 콘텐

츠의 활성화로 지식정보취약계층의 정보소외가 심화될 수 있

다. 둘째, 지식정보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 이용자도 정

보격차의 상황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구독 기반 OTT 플랫

폼은 이용자가 디바이스에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영구소장

하는 방식이 아닌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한다. 따라서 콘

텐츠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구독을 유지해야 하고 

구독을 중지하게 되면 콘텐츠 접근 권한이 사라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OTT 플랫폼 이용자의 구독 중지로 인한 정보격차

가 발생할 수 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느끼는 불

편한 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콘텐츠 구독이 이용자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또한 OTT 플랫

폼 이용자의 62%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유료로 사

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유료 구독 플랫

폼 개수가 많고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구독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등 

디지털 정보 검색 역량이 낮은 고령층이 같은 서비스를 상대

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OTT 플랫폼 구독이 지속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면 가

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비스 해지를 고려할 수 있

는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음으로 인기 콘텐츠를 접하지 못

하는 정보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뉴미디어 트렌드의 전환으로 이러한 정보소외가 사회문화

적 현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유료 OTT 이용자 수가 증가하

는 반면 IPTV, 케이블TV 등 유료 방송가입자 수 증가 폭은 

감소하여 OTT 서비스가 주요 방송 매체로의 이용 대체가 예

측되고 있다[2].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주요 매체가 진화하

며 넷플릭스, 애플티비, 웨이브, 티빙 등 국내외 OTT 플랫폼 

콘텐츠가 지상파 방송 3사, 케이블방송, IPTV 콘텐츠보다 높

은 대중적 인기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접근이 인권

과 사회 정의와 관련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문화 소외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는 것이다[4]. 

이에 본 연구는 OTT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이

용자에 대한 현황 분석을 진행했다.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인

구통계학적 분포와 정보격차 관련 지표를 분석하여 OTT 구

독 서비스 비이용자의 정보격차 현황을 알아보고자 했다. 

OTT 서비스 이용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OTT 서비스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 OTT 서비스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디지털정

보 격차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OTT 서비스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 디지털정보 지표는 무엇인가?

이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한 연구 방법과 연구의 구성은 다

음과 같다. 첫째, OTT 구독서비스와 디지털정보격차 관련 선

행 연구를 정리하였다. 둘째, 2022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의 

응답자를 OTT 이용자와 비이용자로 구분하여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분포를 조사하였다. 셋째,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정

보격차 지표를 분석하기 위해 2022년 디지털실태조사에서 

제시한 정보격차 지표를 기반으로 분석 문항을 구조화하였다. 

넷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OTT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와의 차별점과 

연구의 의의를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2-1 OTT 구독 서비스 선행 연구

OTT 구독 서비스 관련 선행 연구는 구독 요인, 콘텐츠 이용 

현황, 이용 만족도와 구독 해지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구매의향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살

펴보면, 자사와 타사의 상품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와 횟

수를 제한하는 경우보다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경우 높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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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의향을 보였다[5]. 구독형 OTT 서비스의 콘텐츠 다양성, 

콘텐츠 추천 시스템, 몰아보기 기능, 서비스 품질은 이용자의 

지속 사용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6]. OTT 사업자가 직접 

기획, 제작에 참여하여 유통 권리를 갖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OTT 서비스의 경쟁력이 되어 오리지널 콘텐츠 선호와 콘텐

츠의 다양성이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7]. 구독 서비스 이용 실태 연구에 따르면 연구 대상 절반 

이상이 소모품, 취향용품, 미디어/IT 등 생활 전 분야에서 중

복 구독을 하고 있으며 평균 5.8개의 서비스를 구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8]. 연구에서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월 평균 소

득에 따른 구독 이용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구 구성

에 따라서는 1인 가구와 4인 가구가 2인 및 3인 가구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이용 현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OTT 플랫폼 

이용자는 콘텐츠 내용(58.9%)과 콘텐츠 인기 및 인지도

(28.9%)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선정하고 있으며 콘텐츠 인기 

및 인지도에 따라 콘텐츠를 선택하는 비율은 10~30대 보다 

40~50대 이용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3]. OTT 서비스 복

수 구독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OTT 서비스 구독자 76.1%는 

단일 서비스를, 23.9%는 두 개 이상의 복수 구독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수도권에 거주할수

록, 연령이 어릴수록 복수 구독할 확률이 높았다[7].

이용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해외 콘텐츠와 오리지

널 콘텐츠가 넷플릭스의 콘텐츠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비용 

수준이 요금제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이용자의 편의 기능 만

족이 이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

한 콘텐츠와 합당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지속

성을 높일 수 있음을 밝혔다[9]. 방송영상 콘텐츠의 지속이용

의도에 대한 연구에서 재미있는 콘텐츠가 OTT 이용 만족도

를 높이는 중요 요인이며, 콘텐츠 품질이 지속적인 이용의도

에 영향을 미쳐 흥미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

의 중요성을 규명하였다[10].

OTT 서비스 구독 해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습관적 이

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인지하는 경우, 새로운 OTT 서비스

와 콘텐츠 이용을 원하는 경우, 서비스 불만족에 따라 구독료

가 부담이 되는 경우, 개인 맞춤형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기

술적인 부분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0대와 30대의 경우 서비스 이용에 기술적인 어려움

을 경험할 때 구독을 해지하는 경향이 있다[11]. 구독 서비스 

해지 사유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콘텐츠 서비스의 경우 ‘가격’

이 구독 해지 의향이 가장 높았다. 구체적인 해지 요인으로는 

20대는 ‘새로움이 떨어질 때’, 남성은 ‘자기 성장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해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12]. 

OTT 플랫폼 비이용자에 대한 연구는 논문[2]와 논문

[13]이 있다. 논문[2]에 따르면 연령이 1단위 낮을수록 

OTT 이용자일 확률이 1.042배, 소득이 1단위 증가할수록 

1.089배 커졌다. 스마트TV를 이용할수록 OTT 이용자일 확

률이 높았으며 거주지역은 규모가 작아질수록 OTT 이용자일 

확률이 0.891 작았다. 성별, 가구원수, 태블릿 PC 관련 문항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13]

은 나이가 어릴수록,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많은 혁신

성이 높을수록, 기존에 이용하던 방송 서비스와 비교하여 

OTT가 편리성과 유용성이 높을수록 OTT 서비스 이용 가능

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한 콘텐츠 다양성, 요금의 합리성, 

추천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정도가 OTT 서비스를 이용할 가

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OTT 구독 서비스 관련 선행 연구는 구독 요인[5]-[8], 

만족도[9],[10], 지속 의도[11],[12] 등 구독을 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비이용자 관련 연

구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2],[13].

2-2 디지털정보격차 선행연구

디지털실태조사는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추

진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조사다[14]. 2022년 디지털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은 만 7세 

이상 일반국민, 만 7~69세 등록 장애인, 만 7~74세 기초생

활보장수급자, 만 15세 이상 농어업 종사자, 만 7세 이상 북

한 출신 한국 국적 취득자, 만 18세 이상의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을 모집단으로 15,000명 표본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일반국민과 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 역량 수준, 활용 

수준을 조사하여 일반국민의 각 디지털정보화 차원별 원점수

를 산출하고, 계층별 수준은 일반국민의 수준을 100으로 한 

대비수준으로 산출하였다. 

측정항목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디지털정보화 수준으로 구

분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거주

지 규모, 월가구 소득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4대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76.2%로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 96.0%,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78.0%, 디지털정

보화 역량 수준 64.5%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정보 접근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90%를 달성하여 근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

나, 디지털정보 역량과 활용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달성 정도

가 낮아 격차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5].

코로나 19 이후 국내 디지털 격차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논문[16]에 따르면 디지털 격차 연구는 노인 

인구 관련 연구, 교육과 디지털 자원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관련 디지털 리터러시연구가 주요 연구 분야인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후속 연구로 디지털 격차 관련 사회·인구학적 특

성에 대한 예측 분석 연구를 제안했다[16]. 디지털정보격차 

관련 선행연구는 기존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연구와 지식

정보취약계층 외 연구대상의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지식정보취약계층의 코로나 이후 디지털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의 지식정보취약계층의 지표

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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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정보생산, 네트워킹, 비대면서비스 등 정보서비스 주요 요

인 관련 지수가 높아질수록 코로나 이후 디지털정보기술 인

식 변화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일반적으로 정보

통신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20대와 30대에 대

한 정보격차 연구에 따르면, 20-30대 안에서도 정보의 활용

격차가 일어날 수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적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를 낮게 활용하는 집단은 새로운 

정보에 대한 탐색적 욕구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8]. 디지

털 네이티브로 설명되는 10대와 20대의 디지털 격차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10-20대는 컴퓨터와 모바일 이용기술 정도, 

정보 활동 조력자 유무, 이용동기와 이용태도가 디지털 격차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Ⅲ. 연구방법

3-1 데이터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매

년 실시하고 있는 “한국미디어패널조사”의 2022년 데이터다

[20]. 2022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는 2022년 6월 4,128가

구 및 가구 내 개인 9,9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22

년 12월에 발표되었다. 전체 응답자 9.941명 중 “최근 3개월

간 OTT 서비스 이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이용경험 있음” 응답자 8,116명, “이용경험 없음” 응답자 

1,825명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측정하

는 질문의 답변을 분석하였다.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측정하는 

질문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시행한 2022 디지털정

보격차 실태조사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조사 항목을 활용하였

다[14].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 역량 

수준, 활용 수준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각 영역의 세부 항

목인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유무선 정보기기 정보 보유 여

부,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

(PC 이용 능력,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 능력)’, ‘디지털정보

화 활용 수준(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여부, 인터넷 서비

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에 대한 한국미디어

패널조사 문항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3-2 데이터 특성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version 28.0을 사용하여 OTT 이용경험 

유무에 대한 영향요인을 인구통계학적 요인, 디지털정보화 접

근 수준,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으

로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

여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OTT 이용경험 유무에 따른 특

성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카이제곱(Chi- 

squared) 검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은 6문항으로 성별은 남, 여로 구분하였으며, 연령은 

만 10세 미만, 만 10~19세, 만 20~29세, 만 30~39세, 만 

40~49세, 만 50~59세, 만 60~69세, 만 70세 이상으로 구

분하였다. 최종학력은 미취학,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

하, 대졸 이하, 대학원 재학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월 평균 

소득은 소득없음,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

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직업 

유무는 예, 아니오로 구분하였으며, 가족 구성은 1인 가구, 1

세대 가구(부부), 2세대 가구(부부+자녀), 3세대 가구(조부모

+부부+자녀),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지역은 시부 거주와 군

부 거주로 구분하였다.

디지털정보화의 접근, 역량, 활용 수준에 해당하는 문항을 결

정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질문 문항에 대응하

는 한국미디어패널조사의 질문 문항을 투입한 탐색적 요인분석

Variables Component E (Eigenvalue, %) CR (Cronbach’s alpha)

Capability

Able to install, delete, update software .922

.976

Able to move file from mobilephone to computer .920

Able to install, delete, update application on mobilephone .915

Able to use documentation program .902

Able to use Setting on web browser .898

Able to detect and block spam or phising message .894

Able to use Virus software .878

Able to use Setting on Mobilephone .877

Able to access the Internet .876

Able to set wireless network .813

Usability

Write online .892

.853
Write reply online .872

Upload useful information online .794

Provide recommendation or ratings .758

표 1. 디지털정보화 수준 관련 변수들의 타당성 및 신뢰도

Table 1.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digital inform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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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했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배리맥스 

회전을 사용하였다. 공통성이 .5 미만인 문항을 제거하고 요인

이 세 개로 축소가 되도록 문항을 제거하여 문항을 선정했다. 

요인분석으로 선정한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 항목 2개, 역량 

수준 항목 10개, 활용 수준 항목 4개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에 대한 문항의 Cronbach‘s alpha가 

.421로 신뢰도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디지털

정보화 접근 수준을 요인에서 제거한 역량 수준과 활용 수준으

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재시행했고, 표 1과 같이 최종 문항을 선

정했다. 모형의 Kaiser-Meyer-Olkin(KMO) 척도는 .931이

며 Barlett 검정 값은 176205.142 (df=91, p= .000)으로 분

석에 적합했다.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 관련 최종 문항은 ’(PC활용) 컴퓨

터에 인터넷 연결하여 사용 가능 정도‘, ’(PC활용) 웹 브라우

저 환경 설정 가능 정도‘, ’(PC활용)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삭제/업데이트 가능 정도‘, ’(PC활용) 문서 작성 프로그

램 이용하여 문서 및 자료 작성 가능 정도‘, ’(PC활용) 컴퓨터

의 악성코드 검사 및 치료 가능 정도‘, ’(스마트기기활용) 무

선 네트워크 설정 가능 정도‘, ’(스마트기기활용) 디스플레이/

소리/보안/알람/입력방법 등의 환경설정 가능 정도‘, ’(스마트

기기활용) 파일을 컴퓨터로 이용 가능 정도‘, ’(스마트기기활

용)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설치/삭제/업데이트 가능 정도‘, ’

(스마트기기활용) 스팸문자나 피싱문자 등 위험한 문자 구분 

및 차단 방법 인지 정도‘ 였다.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관련 

최종 문항은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 동호회/카페/클럽 댓글 

달기 활동 빈도‘,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 동호회/카페/클럽 

글 쓰기 활동 빈도‘, ’지난 3개월 동안 온라인 추천, 평점 주기 

기능 활동 빈도‘, ’지난 3개월 동안 온라인 상 유용한 정보 등

록 활동 빈도‘ 였다.

Ⅳ. 결  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최근 3개월 OTT 이용경험이 있는가?‘ 문항 응답에 

따라 구분하였다. ‘최근 3개월 OTT 이용경험이 있는가?’에 

81.6%(8,116명)가 예, 18.4%(1,825명)가 아니오라고 응답

했으며, 연구 결과는 최근 3개월 OTT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

자를 ‘이용자(user)’로, 최근 3개월 OTT 이용경험이 없는 응

답자를 ‘비이용자(non-user)’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이용자의 성별은 남성 3,923명(48.3%) 여성 4,193명

(51.7%)였으며, 비이용자의 성별은 남성 659명(36.1%), 여

성 1,166명(63.9%)로 비이용자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비

율이 월등히 높았다. 연령은 이용자의 경우 50대 1,886명

(23.2%), 40대 1,537명(18.9%), 60대 1,250명(15.4%), 20

대 1,194명(14.7%) 순으로 높았으며, 비이용자의 경우 70대 

Classification User N(%) Non-user N(%)

Gender
Male 3,923(48.3%) 659(36.1%)

Female 4,193(51.7%) 1,166(63.9%)

Age

-10 51(0.6%) 21(1.2%)

10-19 834(10.3%) 64(3.5%)

20-29 1,194(14.7%) 16(0.9%)

30-39 827(10.2%) 17(0.9%)

40-49 1,537(18.9%) 68(3.7%)

50-59 1.886(23.2%) 137(7.5%)

60-69 1,250(15.4%) 266(14.6%)

70- 537(6.6%) 1,236(67.7%)

Final Level 
of 
Education

Under school age 3(0.0%) 4(0.2%)

Elementary 456(5.6%) 912(50.0%)

Middle School 682(8.4%) 362(19.8%)

High School 2,925(36.0%) 379(20.8%)

University 3,908(48.2%) 160(8.8%)

Graduate 142(1.7%) 8(0.4%)

Level of 
Income
(Thousand 
Won)

None 2,681(33.3%) 537(29.4%)

-50 238(2.9%) 436(23.9%)

50-100 290(3.6%) 352(19.3%)

100-200 1,003(12.4%) 263(14.4%)

200-300 1,976(24.3%) 124(6.8%)

300-400 1,207(14.9%) 45(2.5%)

400-500 426(5.2%) 38(2.1%)

500- 295(3.6%) 30(1.6%)

Occupation
Yes 5,038(62.1%) 665(36.4%)

No 3,078(37.9%) 1,160(63.6%)

Family Type

Single 290(3.6%) 367(20.1)

One Gen 1,064(13.1%) 648(35.5%)

Two Gen 6,145(75.7%) 609(33.4%)

Three Gen 528(6.5%) 177(9.7%)

Etc 89(1.1%) 24(1.3%)

Location
Urban 7,590(93.5%) 1,462(80.1%)

Rural 526(6.5%) 363(19.9%)

표 2. 인구통계학적분석

Table 2. Demographic analysis 

1,236명(67.7%), 60대 266명(14.6%), 50대 137명(7.5%) 

순으로 나타나 비이용자는 고령자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

다. 최종학력은 이용자의 경우 대졸 이하 3,908명(48.2%), 고

졸 이하 2,925명(36.0%), 중졸 이하 628명(8.4%) 순으로 나

타났으며, 비이용자의 최종학력은 초졸 이하 912명(50.0%), 

고졸 이하 379명(20.8%), 중졸 이하 362명(19.8%)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월평균 소득은 이용자의 경우 소득없음 2,681

명(33.0%), 200~300만원 미만 1,976명(24.3%), 300~400

만원 미만 1,207명(14.9%), 100~200만원 미만 1,003명

(12.4%)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이용자의 경우 소득없음 537

명(29.4%), 50만원 미만 436명(23.9%), 50~100만원 미만 

352명(19.3%), 100~200만원 미만 263명(14.4%) 순으로 

나타나 200만원 미만 소득 구성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

다. 직업은 이용자의 경우 직업 있음 5,038명(62.1%), 직업 

없음 3,078명(37.9%)로 나타났으며, 비이용자의 경우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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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665명(36.4%), 직업 없음 1,160명(63.6%)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은 이용자의 경우 2세대 가구(부부+자녀) 6,145

명(75.7%), 1세대 가구(부부) 1,064명(13.1%), 3세대 가구

(조부모+부부+자녀) 528명(6.5%)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이

용자의 경우 1세대 가구 648명(35.5%), 2세대 가구 609명

(33.4%), 1인 가구 367명(20.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이용자의 경우 시부 거주 7,590명(93.5%), 군부 거주 526명

(6.5%)였으며, 비이용자의 경우 1,462명(80.1%)가 시부 거

주, 363명(19.9%)이 군부 거주로 나타났다.

4-2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

연구문제 2의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 차이를 보기 위하여 

PC(데스크탑/노트북)와 스마트폰을 통해 활동을 스스로 얼마

나 할 수 있는지를 5단계 리커트 척도(5 매우 그렇다, 1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한 항목을 분석하였다.

PC활용 관련 질문에 대하여 ‘컴퓨터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사용 가능 정도’에 대한 응답의 평균 차이는 2.043으로 가장 

높았으며, ‘웹 브라우저 환경 설정 가능 정도’ 1.951,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삭제/업데이트 가능 정도’ 1.893, ‘문

서 작성 프로그램 이용하여 문서 및 자료 작성 가능 정도’ 

1.756, ‘컴퓨터의 악성코드 검사 및 치료 가능 정도’ 1.626 

순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기기활용 관련 질문에 대하여 ‘무선 네트워크 설정 

가능 정도’에 대한 응답의 평균 차이는 2.257로 가장 높았으

며, ‘디스플레이/소리/보안/알람/입력 방법 등의 환경설정 가

능 정도’ 2.097,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설치/삭제/업데이트 

가능 정도’ 2.080, ‘파일을 컴퓨터로 이동 가능 정도’ 1.982, 

‘스팸문자나 피싱문자 등 위험한 문자 구분 및 차단 방법 인

지 정도’ 1.823 순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평균 차이에 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시행했다. 등분산 검정을 

위해 레빈(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시행한 결과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등분산 가정을 위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에 따라 웰치(Welch) t-test의 결과값을 활용하여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검정했다. 검정 결과 디지털정보화 역량 문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용자가 비이용

자보다 높은 역량을 나타냈다. 

4-3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연구문제 2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차이를 보기 위하여 

최근 1년 동안 디지털 활동빈도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이용 빈도에 대한 질문에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 동호회/

카페/클럽 글 쓰기 활동 빈도’에 대한 응답 평균 차이가 .613

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 동호회/카페/

클럽 댓글 달기 활동 빈도’ .535, ‘지난 3개월 동안 온라인 상 

유용한 정보 등록 활동 빈도’ .342, ‘지난 3개월 동안 온라인 

추천, 평점 주기 기능 활동 빈도’ .192 순으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평균 차이에 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시행했다. 등분산 검정을 

위해 레빈(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시행한 결과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등분산 가정을 위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Classification User M(sd) Non-user M(sd) Difference t df

Write online .74(1.362) .13(.489) .613 32.328* 8159.141

Write reply online .66(1.219) .12(.468) .535 30.725* 7644.821

Upload useful information online 1.38(.872) 1.03(.272) .342 29.494* 9085.243

Provide recommendation or ratings 1.21(.686) 1.02(.230) .192 20.626* 8652.688
* p<0.001

표 4.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Table 4. Digital information usability levels

Classification User M(sd) Non-user M(sd) Difference t df

Able to access the Internet 3.70(1.346) 1.66(1.200) 2.043 64.222* 2949.921

Able to use Setting on web browser 3.50(1.390) 1.55(1.102) 1.951 64.887* 3269.091

Able to install, delete, update software 3.39(1.452) 1.49(1.078) 1.893 63.230* 3484.423

Able to use documentation program 3.21(1.464) 1.45(1.061) 1.756 59.157* 3574.712

Able to use Virus software 3.03(1.455) 1.41(.980) 1.626 57.976* 3869.704

Able to set wireless network 4.28(1.004) 2.02(1.442) 2.257 63.486* 2237.578

Able to use Setting on Mobilephone 3.90(1.246) 1.81(1.318) 2.097 62.007* 2607.422

Able to install, delete, update application on mobilephone 3.64(1.400) 1.56(1.184) 2.080 65.478* 3083.052

Able to move file from mobilephone to computer 3.52(1.475) 1.54(1.160) 1.982 62.505* 3292.825

Able to detect and block spam or phising message 3.35(1.442) 1.53(1.129) 1.823 58.963* 3306.157
*p<0.001

표 3.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

Table 3. Digital information capability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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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웰치(Welch) t-test의 결과값을 활용하여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검정했다. 검정 결과 디지털정보화 활용 문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용자가 비이용

자보다 높은 활용 수준을 나타냈다.

4-4 상관관계 및 위계적 회귀분석 

연구문제 3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디지

털정보화 역량 수준과 활용 수준에 대한 상관관계분석과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하여 변수들의 정규성을 검정했다. 

검정 결과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문항 중 ‘지난 3개월 동안 

온라인 상 유용한 정보 등록 활동 빈도’가 왜도 3.930, 첨도 

15.853으로 정규성을 벗어나는 것을 제외하고 남은 문항은 

왜도 -.741~2.878, 첨도 –1.976~7.238 사이에 있어 정규성

에 문제가 없었다. 정규성을 벗어난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의 ‘지난 3개월 동안 온라인 상 유용한 정보 등록 활동 빈도’

를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와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시행하였다. 시행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디지

털정보화 역량 수준(r=.07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Demographic Capability Usability

Demographic 1 .074** .054**

Capability 1 .373**

Usability 1
** p<0.01

표 5. 변수들의 상관관계

Table 5. Correlation of variables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r=.054),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과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r=.373)은 p<.01 수준에서 정적 상

관관계를 보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디지털정보화의 역량 수준, 디지털정

보화 활용 수준이 OTT 이용 여부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했다. 종속변수는 ‘최근 3

개월 동안 OTT 이용 여부’이며 정규성이 검정된 요인을 독립

변수로 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1단계로, 디지털정보 역량 

수준을 2단계, 디지털정보 활용 수준을 3단계로 입력했다. 분

석 결과 독립변수의 공차와 분산팽창지수(VIF)는 ‘지난 3개

월 동안 인터넷 동호회/카페/클럽 글쓰기 활동 빈도’을 제외

하고 모두 공차 0.1 이상 VIF 10 미만이었다. ‘지난 3개월 동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β t(p) β t(p) β t(p)

Gender -.004 -.546(.585) -.007 -1.037(.300) -.007 -1.102(.271)

Age -.059 -30.826(.000) -.030 -13.346(.000) -.030 -13.285(.000)

Education .128 34.509(.000) .077 18.758(.000) .077 18.676(.000)

Income -.010 -3.567(.000) -.010 -3.460(.001) -.010 -3.451(.001)

Occupation .122 10.495(.000) .089 8.108(.000) .089 8.082(.000)

Family Type .027 5.682(.000) .014 3.009(.003) .014 3.025(.002)

Location -.081 -7.127(.000) -.057 -5.373(.000) -.057 -5.341(.000)

Access the Internet .019 4.463(.000) .019 4.438(.000)

Setting on web browser -.001 -.142(.887) -.001 -.142(.887)

Install, delete, update software -.009 -1.743(.081) -.009 -1.749(.080)

Documentation program -.021 -3.869(.000) -.021 -3.893(.000)

Virus software -.002 -.454(.650) -.003 -.501(.616)

Wireless network .106 26.344(.000) .106 26.345(.000)

Setting on Mobilephone .015 3.398(.001) .015 3.408(.001)

Move file -.016 -3.393(.001) -.017 -3.399(.001)

Install, delete, update application on mobile .017 3.324(.001) .017 3.328(.001)

Block spam -.011 -2.337(.019) -.011 -2.365(.018)

Reply .000 .155(.877)

Recommendation .003 .718(.473)

(Constant) 19.760(.000) 9.305(.000) 9.136(.000)

R2 .359 .438 .439

Adjusted R2 .358 .437 .437

F Change 793.898 140.838 .394

Sig. F Change .000 .000 .674

Durbin-Watson 1.453

ANOVA Sig. .000 .000 .000

표 6. 위계적 회귀분석 

Table 6.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J. DCS) Vol. 25, No. 6, pp. 1477-1486, Jun. 2024

http://dx.doi.org/10.9728/dcs.2024.25.6.1477 1484

안 인터넷 동호회/카페/클럽 글쓰기 활동 빈도’의 경우 공차 

.098, VIF 10.225로 해당 독립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한 모델

을 최종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 결과의 F 변화량은 모델 1 

793.898, 모델 2 140.838, 모델 3 .394였으며, F변화량의 

유의확률은 모두 0.000으로 유의했다.

모델 1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OTT 이용 여부에 미치는 

요인을 제시한다. 7개 변수의 설명력은 약 35.8%이며, 모델 

1에서는 최종학력(β= .128, p= .000), 직업 유무(β= .122, p

= .000), 가족 구성(β= .027, p= .000)이 정적 영향을, 나이

(β= -.059, p= .000), 월 평균 소득(β= -.010, p= .000), 지

역 구분(β= -.081, p= .000)이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을 추가해 회귀시킨 모델 2의 17

개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약 43.7%로, 모델 1보다 설명력이 

7.9% 향상된 결과다. 최종학력(β= .077, p= .000), 직업 유

무(β= .089, p= .000), 가족 구성(β= .014, p= .003), 컴퓨

터에 인터넷 연결하여 사용 가능 정도(β= .019, p= .000), 무

선 네트워크 설정 가능 정도(β= .106, p= .000), 디스플레이/

소리/보안/알람/입력방법 등의 환경설정 가능 정도(β= .015, 

p= .001),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설치/삭제/업데이트 가능 정

도(β= .017, p= .001)가 정적 영향을, 나이((β= -.030, p= 

.000), 월 평균 소득(β= -.010, p= .001), 지역 구분(β= 

-.057, p= .000), 문서 작성 프로그램 이용하여 문저 및 자료 

작성 가능 정도(β= -.021, p= .000), 파일을 컴퓨터로 이동 

가능 정도(β= -.016, p= .001), 스팸문자나 피싱문자 등 위

험한 문자 구분 및 차단 방법 인지 정도(β= -.011, p= .019)

가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추가해 회귀시킨 모델 

3의 19개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43.7%로 모델 2의 설명력과 

동일했다. 모델 3에서는 최종학력(β= .077, p= .000), 직업 

유무(β= .089, p= .000), 가족 구성(β= .014, p= .002), 컴

퓨터에 인터넷 연결하여 사용 가능 정도(β= .019, p= .000), 

무선 네트워크 설정 가능 정도(β= .106, p= .000), 디스플레

이/소리/보안/알람/입력방법 등의 환경설정 가능 정도(β= 

.015, p= .001),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설치/삭제/업데이트 가

능 정도(β= .017, p= .001)가 정적 영향을, 나이((β= -.030, 

p= .000), 월 평균 소득(β= -.010, p= .001), 지역 구분(β= 

-.057, p= .000), 문서 작성 프로그램 이용하여 문저 및 자료 

작성 가능 정도(β= -.021, p= .000), 파일을 컴퓨터로 이동 

가능 정도(β= -.017, p= .001), 스팸문자나 피싱문자 등 위

험한 문자 구분 및 차단 방법 인지 정도(β= -.011, p= .018)

가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OTT 이용 여부에 영

향을 주는 변수 간 상대적 영향력을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정

리하면 무선 네트워크 설정 가능 정도, 직업 유무, 최종 학력, 

지역 구분 순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의 더비-왓슨은 1.453로 독립변수들의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OTT 플랫폼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인구통계학

적 분포와 정보격차 관련 지표를 분석을 통하여 OTT 구독 

서비스 비이용자의 정보격차 현황을 알아보고자 했다. 정보격

차 관련 지표로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측정한 디지

털정보화 접근, 역량, 활용 수준을 활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

석을 통해 각 수준 관련 문항을 추출하였고, 이 중 디지털정

보화 접근 수준은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인에

서 제외하였다.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모든 항목

에서 OTT 이용자가 비이용자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디

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도 동일하

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 디지털정

보화 활용 수준에 대하여 VIF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항을 제

외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의 ‘무선 네트워크 설정 가능 정도’,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직업 유뮤’, ‘최종 학력’, ‘지역 구분’이 OTT 이용 여부에 가

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OTT 이용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거주지역 규모가 작아질수록 

OTT 이용자일 확률이 작아지는 논문[2]의 결과와, 나이가 

어릴수록 OTT 이용자일 확률이 높다는 결과의 논문[2]와 논

문[13]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외에도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의 상관관계를 밝혀낸 

점에 있어 OTT 비이용자 관련 선행연구의 논문[2]와 논문

[13]과의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와 동일하게 한국미디어

패널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논문[2]는 스마트TV, 유료방송 

가입, VOD(Video On Demand) 지출액, 결합상품 가입, 데

이터 무제한 요금제 이용여부 등 기존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OTT 서비스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논문[13]은 이용자의 혁신저항이 OTT 이용의

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여 새로운 서비스로서의 혁

신에 대한 관점으로 OTT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디지털 정보격차와 

OTT 서비스 이용 유무와의 연관성을 설명하였다. 연구결과

에서 비이용자가 이용자에 비해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과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일반국민 대비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과 활용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15]. 둘째, 지식정보취약계층

이 아닌 연구대상에 대한 디지털 정보격차 연구를 진행한데 

의의가 있다. 이는 2-30대의 정보격차를 연구한 논문[18]과 

1-20대의 디지털 격차를 연구한 논문[19]과 같이 다양한 연

구대상에 대한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OTT 비이용자의 정보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OTT 서비스 구독료 관련 제도적 지원과, 공공도



OTT 구독 서비스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디지털 정보격차 연구

1485 http://www.dcs.or.kr

서관의 OTT 서비스 확대로 OTT를 구독하지 않아도 콘텐츠

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문

항이 통계적으로 신뢰도를 충족하지 못해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을 측정하지 못했다. 선행연구에서 태블릿 PC와 OTT 

서비스 이용과의 관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하고, 디

지털정보화 세 가지 수준 중 접근 수준은 일반 국민의 90% 

수준에 도달하여 역량과 활용 수준 대비 높은 달성률을 보인

다고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의 

정도를 분석하지 못해 선행연구의 논문[2]와 논문[15]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본 연구와 동일하게 한국미디

어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한 논문[2]는 스마트TV와 태블릿

PC를 스마트기기 이용 변인으로 설정한 반면 본 연구는 디지

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문항에 대응하는 휴대전화, 스마트패

드, 스마트 주변기기 보유 여부로 요인 분석을 시행한 차이점

이 있다. 향후 디지털정보 접근 수준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루

어진다면 디지털정보화 모든 분야에서의 OTT 이용자와 비이

용자의 정보 격차 수준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OTT 

비이용자가 OTT를 이용하지 않는 요인, 구독하지 않음으로 

경험한 사회·문화적 소외 현상 등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시행하

지 않았다. 향후 OTT를 이용하지 않는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집중 심층 인터뷰 등을 시행하여 OTT 

서비스를 구독하지 않는 요인, OTT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음

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소외 현상 등에 대하여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로는 본 연구 결과의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3에 

연구 표본을 확대하여 적용하거나, 모형에서 유의미하다고 결

과가 나온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을 세분화하여 추가 분석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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